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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I . 인도 연구팀, 딥러닝을 이용해 AI에 ‘풍자’를 이해시키는 연구 진행 

 인도 파트나(Patna) 공과대학 학장인 Pushpak Bhattacharyya는 딥러닝을 통해 인터넷 상에

서 반어적(아이러니) 표현의 의견과 악의적 발언을 검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

 부정적 내용을 긍정적인 표현에 담아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풍자(Sarcasm)는 말 그대로의 

의미와 속뜻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컴퓨

터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음 

 그러나 Bhattacharyya 교수팀은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딥러닝을 통해 분석하고, 말과 의

미의 관계성에서 문장에 내포된 풍자를 컴퓨터가 파악하게 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, 자

신의 연구팀 외에 언어학자, 심리학자와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 중 

 Bhattacharyya 교수는 풍자나 아이러니 분석 연구가 국가 원수, 정치인, 유명 연예인, 기업 

등 세간의 평판을 신경 써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 

 이들은 주로 글 쓴 사람의 감정 분석을 통해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들의 평

판을 체크하고 있는데, Bhattacharyya 에 따르면 풍자야말로 사람의 감정의 움직임을 명확

히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감정 분석 기법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

있음 

 Bhattacharyya 교수에 따르면 딥러닝을 이용해 새로 설계한 자신의 알고리즘이 기존 감정 

분석 방식보다 3배 가량 정확하게 풍자를 감지해 낼 수 있었다고 함  

 Bhattacharyya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, “배터리가 2 시간이나 버텼네, 멋지군” 등과 같이 풍

자나 아이러니를 담고 있는 트윗 중 약 20%는 숫자를 포함하고 있는데, 이런 문장들에서 

일반적인 감정 분석 기법은 발화자의 원래 의도를 잘 캐치하지 못한다고 함 

 본래 비꼬는 말투를 알아차리려면 문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, Bhattacharyya 교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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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모순된 표현이나 생경한 감정 표현이 풍자의 특징”이라며, 기존의 감정 분석 기법은 일

반적 패턴과 다른 표현이 이어지는 것 때문에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다고 설명 

 문제 해결을 위해 Bhattacharyya 교수는 말이나 표현의 불일치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설

계했으며, 딥러닝을 구성하고 학습시킬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 CuDNN 에 고속화된 텐서플

로우(TensorFlow)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, 엔비디어의 GPU를 이용한 신경망을 구축하였음 

 그 다음 대량의 트윗, 영화 평론, 1990년대 인기 시트콤 프렌즈의 대사 등 대량의 텍스트 

데이터를 준비해 딥러닝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음 

 분석 결과 Bhattacharyya 교수가 설계한 알고리즘은 기존 방식보다 정확하게 풍자나 아이

러니를 감지 할 수 있었으며, 특히 숫자를 포함한 트윗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 분석 기법

보다 약 3배 가량 높은 80%의 정확도로 풍자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함 

(Nvidia, 1. 31. & Gigazine, 2. 1.) 


